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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완

●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

마이 웨이

그동안 남들이 가리키는 것에 큰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았

지만, 그렇다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. 

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, 그들 보기에 괜찮은 

삶을 살려고 애써왔다. 잘 안 됐지만 말이다. 사실 가능하

면‘인생 매뉴얼’에 맞춰 살고 싶었다. 그런데 그게 참 쉽지

가 않다. 

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

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,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

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.

내가 욕망하며 좇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.

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. 그게 부끄럽다.

하완의 <하마터면 열심히 살  뻔했다> 중에서


